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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급료채권(임금채권)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

있음.

그런데 현재 임금 산정관련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3

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

비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결국 권리구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

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

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62조의2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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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」(의안번호 제1503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

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

되어야 할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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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2조의2(5년의 단기소멸시효) 임금(賃金)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

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제16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이자, 부양료,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

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

발생한 임금채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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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<신 설> 제162조의2(5년의 단기소멸시효)

임금(賃金)채권은 5년간 행사하

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

한다.

第163條(3年의 短期消滅時效) 다

음 各號의 債權은 3年間 行使

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

成한다.

第163條(3年의 短期消滅時效) 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.

1. 利子, 扶養料, 給料, 使用料

其他 1年 以內의 期間으로 定

한 金錢 또는 物件의 支給을

目的으로 한 債權

1. 이자, 부양료, 사용료 기타 1

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

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

으로 한 채권

2. ∼ 7. (생 략) 2. ∼ 7. (현행과 같음)


